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CONTENTS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 및 특징

최근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성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우리경제의 중국 리스크 점검

창간호      2020년 1월호  통권 제1호

경제.산업동향&이슈
Economic . 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Economic . Industrial Trends & Issues

TEL 02-2070-3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6-001759-06TEL 02-2070-3114

N
A
B
O

경

제
.
산

업

동

향
&

이
슈

2
0
2
0
년

1
월
호



창간호  |  2020년 1월호 통권 제1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9

Ⅱ. 해외경제동향 38

경제·산업현안	

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8

Ⅱ.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특징 54

Ⅲ. 최근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성 59

Ⅳ.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시사점 64

경제·산업이슈	

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 전망 70

Ⅱ. 2020년 우리경제의 중국 리스크 점검 87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1. 산업생산 ……………………………………………………………… 9

2. 소비  ………………………………………………………………… 12

3. 투자  ………………………………………………………………… 14

4. 대외거래  …………………………………………………………… 17

5. 고용  ………………………………………………………………… 20

6. 소비자물가  ………………………………………………………… 23

7. 금융시장  …………………………………………………………… 25

8. 부동산  ……………………………………………………………… 29

9. 에너지 및 원자재 …………………………………………………… 31

10. 인구 ………………………………………………………………… 32

11. 재정지출 …………………………………………………………… 35

12. 사회보험 …………………………………………………………… 36

Ⅱ. 해외경제동향

1. 미국  …………………………………………………………………… 38

2. 중국  …………………………………………………………………40

3. 유로지역  …………………………………………………………… 43

4. 일본  ………………………………………………………………… 44

경제·산업동향&이슈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동향&이슈

경제·산업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  2019년 12월 중 고용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부진이 완화되고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체 취업자 수

가 큰 폭 증가(전년동월대비 51.6만명) 

-  제조업(전년동월대비,만명): (’19.10월)-8.1→(11월)-2.6→(12월)-1.5

-  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만명): (’19.10월)49.2→(11월)40.6→(12월)51.4

■  수출은 대외경제 불확실성 완화, 대중국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19.10월)-14.8→(11월)-14.3→(12월)-5.2

-  대중국(전년동월대비,%): (’19.10월)-17.1→(11월)-12.3→(12월)3.3

■  다만 투자부진,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 2개월 연속 하락 등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부진한 상황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전환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에 기인하여 상승

■  2019년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를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19.10월)0.0→(11월)0.2→(12월)0.7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19.10월)-0.3→(11월)-0.2→(12월)1.1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에 따라 환율, 금리, 

주가 등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  2019년 12월 원/달러 환율(월평균)은 미·중 1차 무역합의 타결 발표(12.13일)로 월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월초

순 높은 수준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8원 높은 1,176원으로 4개월 만에 상승반전

■  국고채금리(3년)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전월(1.49%)에 비해 하락한 1.39%를 나타냄

■  주가(KOSPI)는 대외불확실성 완화와 외국인투자자들이 4개월만에 국내주식을 순매수 하는 등으로 전월보다 상승

한 월말 2,198을 기록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지수는 상승

■  2019년 12월 중 석유가격지수는 OPEC감산 결정,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4% 급등

■  원자재 중 귀금속가격은 이란 및 홍콩사태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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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8 2018 2019

연간 3Q 4Q 1Q 2Q 3Q 4Q 10월 11월 12월

전산업생산 1.4
-0.1

(0.5)

2.6

(-0.6)

-0.6

(-0.8)

0.4

(0.5)

0.5

(1.1)
-

-0.2

(0.0)

1.2

(0.4)
-

광공업생산 1.3
0.1

(-1.5)

4.3

(-1.5)

-2.1

(-2.9)

-0.7

(1.4)

-0.7

(2.0)
-

-2.1

(-1.6)

-0.3

(-0.5)
-

서비스업생산 2.1
0.8

(0.3)

2.7

(0.4)

1.1

(0.3)

1.4

(0.0)

1.6

(0.8)
-

0.8

(0.5)

2.5

(1.4)
-

소매판매액 4.2
3.8

(-0.2)

3.0

(-0.1)

1.7

(1.3)

2.0

(1.0)

2.3

(0.2)
-

2.0

(-0.4)

3.7

(3.0)
-

설비투자지수 -3.5
-11.8

(-5.4)

-6.6

(-1.1)

-19.6

(-5.4)

-8.7

(1.2)

-3.7

(1.2)
-

-3.6

(-0.7)

0.0

(1.1)
-

건설기성액 -5.3
-9.7

(-3.8)

-7.9

(-3.7)

-9.5

(1.8)

-6.4

(-1.8)

-7.9

(-4.3)
-

-3.7

(2.6)

-4.7

(-1.8)
-

수출(통관) 5.4 1.7 7.7 -8.5 -8.6 -12.2 -11.7 -14.8 -14.3 -5.2

수입(통관) 11.9 7.8 12.9 -6.6 -3.3 -4.1 -9.7 -14.6 -13.0 -0.7

경상수지(억달러) 764 281 194 112 105 197 - 78.3 59.7 -

실업률 3.8 3.8 3.4 4.5 4.1 3.3 3.1 3.0 3.1 3.4

취업자수

(천명)
316 17 88 177 237 366 422 419 331 516

소비자물가 1.5 1.6 1.8 0.5 0.7 0.0 0.3 0.0 0.2 0.7

원/달러환율 1,101 1,122 1,128 1,126 1,167 1,194 1,176 1,182 1,168 1,176

국고채금리(3년) 2.10 2.03 1.93 1.80 1.64 1.28 1.41 1.36 1.49 1.39

주택매매가격지수 1.11 0.31 0.32 -0.42 -0.50 -0.13 0.70 0.12 0.19 0.38

주:  1. ( )안과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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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국내경제·산업동향

1. 산업생산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에서 늘어나 전월에 비해 증가

■  2019년 11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은행 및 저축기관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와 금융·

보험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4%,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와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부진하며 전월에 비해 0.5% 감소(전년동월

대비 –0.3%)

[그림 1] 전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2

0

-2

-4

(%)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019.1 2 3 4 5 6 7 8 9 10 11

자료: 통계청

제조업생산은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였지만,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년동

월대비 0.6% 감소

■  11월 중 반도체생산은 수출액 감소(-30.8%)와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메모리 반

도체 등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동월대비 30.9% 증가

■  자동차생산은 수출물량 감소(-4.0%)와 내수판매 감소(-3.1%)로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의 

생산이 1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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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

산업별
가중치

비중
2017 2018

2018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10월 11월
전월

대비

광공업(원지수) 100.0 104.7 106.1 102.3 106.9 105.2 109.9 104.5 109.9 109.1 -

제조업(원지수) 93.4 104.6 105.9 101.0 107.5 105.2 109.8 104.6 110.8 109.3
-0.6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 1.2 -1.4 1.9 -0.1 4.6 -0.6 -2.0 -0.1

자동차 10.7 -2.7 -1.4 -10.1 -4.2 -6.3 16.6 -0.3 -6.0 -11.2 -7.5

반도체 12.2 10.9 20.2 7.5 27.3 28.7 17.5 8.3 11.7 30.9 9.3

화학 8.3 3.5 2.3 1.7 5.8 2.4 -0.5 -2.0 -1.9 -1.2 -1.6

일반기계 8.4 13.5 -2.9 3.0 -3.9 -8.3 -2.1 -1.8 0.0 3.0 -0.8

철강 4.4 1.6 -3.0 -2.2 -2.2 -5.2 -2.7 -2.7 -3.9 -4.2 2.9

조선 2.2 -29.2 -13.5 -20.4 -25.8 -11.0 8.3 25.9 19.7 18.7 0.0

석유 2.4 6.1 0.8 -2.5 4.6 1.5 -0.3 2.9 -9.0 -1.7 5.7

무선통신기기 1.4 -9.7 -7.1 -13.3 2.8 8.4 -21.2 3.1 11.5 7.4 -14.3

섬유 1.4 -3.1 -6.7 -6.7 -4.8 -11.4 -4.2 -3.7 -7.0 -6.9 -3.7

가전 0.7 1.2 2.3 1.6 5.4 -4.9 7.8 -6.1 -4.2 -11.9 -5.7

-6.5컴퓨터·주변장치 0.4 -10.2 -7.7 -25.8 -7.1 0.1 9.0 -7.2 -8.5 -17.1

자료: 통계청 

[그림 2] 제조업 생산 증감률 추이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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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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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생산은 운수창고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11월 중 금융 및 보험업생산은 보험업(-0.6%)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업(4.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3.2%)에서 늘어 4.8% 증가

■  운송업생산은 항공운송업(0.0%)을 제외한 나머지 수상운송업(-4.2%), 육상운송업(-2.2%), 

창고 및 운송관련업(-1.7%)에서 모두 감소하여 1.9% 감소

[표 2] 서비스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가중치

비중
2017 2018

2018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10월 11월
전월

대비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3.4 106.9 105.9 110.3 107.6 109.0 110.2

1.4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9 2.1 2.5 2.2 0.8 2.7 1.6 0.8 2.5

도매 및 소매 21.1 0.7 1.5 2.2 1.8 -0.3 1.9 0.4 -1.5 -0.3 3.0

금융 및 보험 14.1 5.1 5.8 8.1 7.7 4.0 3.3 3.9 -0.7 4.8 2.1

교육 10.6 0.0 0.1 0.3 0.3 -0.9 0.7 -0.5 -0.2 -0.2 0.2

보건 및 사회복지 9.4 6.6 5.6 3.3 2.1 7.1 10.3 5.7 6.4 9.4 0.2

운수 9.0 1.6 2.1 1.2 3.8 0.5 3.0 0.2 -0.9 -1.9 -0.7

출판·영상·방송 8.0 1.6 1.4 3.8 2.1 1.3 -0.8 3.2 6.6 6.3 0.2

전문, 과학 및 기술 7.1 -1.6 0.8 -0.3 0.6 -1.5 4.2 2.4 2.0 0.8 -0.5

숙박 및 음식점 6.2 -1.9 -1.9 -3.0 -2.5 -2.7 0.6 -2.6 -0.5 -0.2 2.0

사업시설관리지원 4.8 4.2 0.6 3.8 1.0 -2.3 -0.2 3.2 3.1 4.4 1.2

협회·수리·기타개인 3.2 0.0 0.7 1.6 1.1 -2.6 3.0 -2.6 -1.8 0.4 1.5

부동산 및 임대 3.2 1.2 0.2 2.0 -1.4 -2.9 3.3 0.6 -1.1 6.7 6.2

예술·스포츠·여가 2.2 0.2 -0.6 0.4 -0.9 -2.3 0.6 -0.9 -0.1 5.9 8.1

하수·폐기물 처리 1.1 0.4 3.0 0.4 5.8 0.7 5.1 0.8 -0.4 0.9 -0.6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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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금융 및 보험업

(전년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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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  2019년 11월 중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장단기금리차, 코스피 등이 증가하는 등 

9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  반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하

는 등 2개월 연속 하락

2. 소비

소매판매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2개월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모든 

재화의 판매가 늘면서 증가로 전환

■  2019년 11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3.0%를 기록하여 9월과 10월 2개월 연속 감소

에서 증가 전환

-  전년동월대비로도 3.7% 증가하여 1월(4.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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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0.0

5.0

0.0

-5.0

120

115

110

105

100

95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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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준내구재는 11월 중 기습한파, 대규모 할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의복판매(전월대비 6.3%)가 크

게 늘면서 전월대비 5.6% 판매 증가

■  내구재판매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판촉강화 및 신차 출시 등에 따른 승용차판매가 전월대

비 6.3% 증가한 가운데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판매가 모두 늘면서 전월대비 3.4% 증가

■  비내구재판매는 전월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업체들의 다양한 할인행사 및 광군제를 맞

은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의 구매 증가 등으로 화장품 판매가 전월대비 6.8% 늘어난데 기인

■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생활형편전망 및 가계수입전망 등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

화되며 전월대비 0.5p 하락한 100.4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을 상회

-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 저점(97.5)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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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일반

기계류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 

■  2019년 11월 중 설비투자(전월대비)는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기계류에서 감소(-0.3%)

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에서 4.6% 늘며 전월에 비해 1.1%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는 지난 2018년 10월의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면 19개월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

나 전년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이 완화되는 양상 

[그림 5] 설비투자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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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선행지표인 기계류 내수출하는 11월 중 전월대비 5.3%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었으

나, 국내기계수주는 민간 제조업(14.7%)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0% 증가하여 전월(1.4%)

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며 호조를 보임

■  11월 중 기계류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산업용

기계(4.6%) 등에서 늘며 전체 수입액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

-  11월 중 전체 기계류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여 전월(-12.0%)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 

-  이에 반해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31.4% 감소하여 전월의 감소세(-31.1%)

가 지속되었고, 12월 속보치도 –33.5%로 부진

-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제외한 기계류 수입액은 11월 중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며 전월

(-7.8%)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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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 IT업종의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관련 장비 수입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시적인 투자회복이 어려운 상황 

[그림 6] 기계류 및 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액 추이

기계류수입액 추이
(전년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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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DB,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통계청, 무역협회 DB, 산업통상자원부 

나. 건설투자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이 위축되며 전월대비 감소

■  2019년 11월 중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이 전월대비 1.0% 증가하였으나, 건축이 2.9%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 1.8% 감소(전년동월대비 4.7% 감소)

[그림 7] 건설기성액(불변)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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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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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성액(경상)의 건축부문은 주거용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주거용 건축도 전년동월

대비 감소 전환

-  11월 중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1.3%, 1.0% 감소

[그림 8] 건설기성액(경상)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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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  토목부문에서는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하였는데 일반토목이 6.2% 감소한 반면 전기기계와 

플랜트는 각각 24.5%와 33.9% 증가

[그림 9] 건설기성액(경상)의 토목 부문별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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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경상)은 공종별로 토목(42.0%)과 건축(4.1%) 등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  특히 토목에서는 기계설치(199.9%)와 토지조성(149.1%) 등에서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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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대중국 수출이 증가 전환하는 등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축소

■  2019년 12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2%(457.2억달러) 감소하여 지난해 6월 이후 두 자릿

수의 감소율에서 한 자릿수 감소율로 축소

-  최대 수출대상국인 대중수출이 ’18년.11월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3.3%)로 전환한 가운데 수출

물량이 증가(0.7%)로 전환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0.7%(437.0억달러)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0.2억달러 로 95개월 연

속 흑자행진을 이어감 

[그림 10] 수출 금액·물량·단가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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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별로는 11대 산업1)의 수출은 반도체·조선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

나, 일반기계·철강 등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면서 감소폭은 축소 

■  2019년 12월 중 11대 산업의 수출은 감소폭이 완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1)  자동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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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1대 산업 수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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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72.8억 달러)는 메모리반도체의 공급과잉과 단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 

-  2018년 12월 7.2달러이었던 D램(8Gb) 고정가격이 2019년 12월에는 2.8달러까지 하락하면서 

12월 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7% 감소

■  조선(13.5억 달러)은 선박수출 실적이 호조였던 2018년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57.9% 감소 

■  반면, 일반기계(46.3억 달러)는 2019년 5월 이후 7개월 만에 철강(26.7억 달러)은 2월 이후 

10개월 만에 각각 증가로 전환 

-  12월 중 일반기계는 전년동월대비 4.2%, 철강은 7.7% 각각 증가

[그림 12] 주요 산업별 수출 동향

주요 품목의 수출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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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중국·중동·CSI를 제외한 전지역이 감소한 가운데 대중 수출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대중국 수출은 일반기계·철강·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여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대CIS 수출은 카자흐스탄으로 일반기계, 자동차 등의 수출과 러시아로 컴퓨터·섬유 등의 수출

이 늘면서 19.8% 증가 

-  대중동 수출은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을 중심으로 18.3% 증가

[그림 13]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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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9

18.3

19.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

■  11월 중 경상수지는 전년동월(51.3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된 59.7억달러를 시현

-  상품수지는 수출(-10.3%)과 수입(-11.7%) 증가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전년동월(75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소폭 축소(73.9억달러)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의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21.9억달러)에 비해 적자가 축소(–18.9억달러)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의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3.4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9.7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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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여행수지 추이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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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5. 고용

고용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부진이 완화되고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호조를 보

이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

■  2019년 12월 중 전체 취업자수(2,715.4만명)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1.6만명(1.9%) 증가 

-  비농림어업 취업자수는 46.9만명 증가하여 전월(30.9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산업

별로는 제조업(-1.5만명)과 건설업(-2.8만명)에서 전월(제조업 –2.6만명, 건설업 –7.0만명)에 비

해 감소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에서 50만명을 상회하는 호조세를 나타냄 

-  2019년 중 연간 취업자수는 하반기에 서비스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

며 전년대비 30.1만명(1.1%) 증가

[그림 15] 월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전년동기대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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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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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중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8%로 여성과 40대를 제외한 주요 연령

층에서 상승하며 전년대비 0.7%p 상승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1%(남성 76.0%, 여성 58.0%)로 전년대비 0.6%p(남

성 0.3%p, 여성 0.9%p) 상승

-  2019년 중 연간 고용률은 60.9%(OECD 비교기준 66.8%)로 여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2%p(남성 –0.1%p, 여성 0.7%p) 상승

■  12월 중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4%(계절조정 3.8%)로 전년과 동일한 수

준을 기록

-  전체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을 중심으로 상승(남성 0.0%p, 

여성 1.1%p)하면서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실업자 수는 94.2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0.3만명(-0.3%) 감소 

-  2019년 중 연간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남

성 73.5%, 여성 53.5%)로 여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0.2%p(남성 –0.2%p, 여성 0.6%p) 상승

[그림 16] 월별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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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증감은 서비스업이 가장 큰 폭 증가

■  서비스 세부업종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수가 가장 

큰 폭 증가(17.8만명)하였으며,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취업자 감소 규모(-9.4만명)가 가장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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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축소(’19.10월: -8.1만명→11월: -2.6만

명→12월: -1.5만명)

■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7만명 증가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전년동기대비증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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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전년동월대비 47.9만명으

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핵심생산인구계층인 30~50대는 전년동월대비 3.6

만명이 감소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전년동기대비증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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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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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임금근로자2)는 상용직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임시직 또

한 증가하였으나 일용직에서 감소, 비임금근로자3)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동기대

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

[그림 19]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증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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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6.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전환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에 기인

하여 상승

■  2019년 1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를 기록하여 전월보다 0.5%p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는 전년동월대비 0.6%를 기록하여 전월(0.5%)보다 상승

2)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구분

3)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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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전년동월대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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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도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전년동월대비

(-0.8%) 하락폭 축소

■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와 화장품 가격 상승전환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석유류 가격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의 기저효과 및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13개월만에 상승 전환(전년동월대비 1.1%)

-  한편 석유류 가격 상승은 전년동월 OPEC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53.96달러(3개유종 평균)까지 하락한 기저효과도 작용

[그림 21] 석유류제품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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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물가는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공공서서비스 가격은 고등학교 납입금 인하효과(전년동월대비 36.2%)가 지속되며 0.9% 하락

-  개인서비스가격은 외식가격의 상승폭이 둔화(11월 1.2%→12월 1.0%)되었으나, 외식제외서비

스가격의 상승폭이 확대(11월 1.9%→12월 2.1%)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1.6% 수준을 유지

7. 금융시장

가. 금리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미·중 무역합의안을 둘러싼 불확실성 요인, 중동지역

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  2019년 12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안이 결정되었으나, 스냅백(snap back)4) 조항에 

대한 언급과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약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50% 감축하고, 2019년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15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부과)를 철회하기로 결정 

-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중국에 5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약, 지식재산권 보

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  합의안에는 중국의 농산물 구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복원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을 포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조치의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음 

■  한편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

리 강화는 국고채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

■  국내시장의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 차이)는 전월에 비해 하락한 

17bp를 기록 

4)  스냅백(Snap back)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 및 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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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국고채 및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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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정 전제에 대한 이견, 홍콩인권법 관련 중국반발의 

영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12.13일 미·중 1차 

무역합의 타결 발표로 하락세로 전환 

■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월 초순 동안 높은 수준이 유지된 데 기인하여 전월대비 8원(0.7%) 

상승한 1,176원으로 4개월 만에 상승반전

[그림 23] 원/달러 환율 추이 (일간) [그림 24]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순매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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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주: 주식순매수는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월중 합계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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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자들이 4개월 만에 국내주식을 순매수 한 데 힘입어 국내증권(주식, 채권)의 순매

입액은 전월 –4.6조원에서 5.3조원으로 증가

-  이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 미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양호한 미국소비에 힘입어 미국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위험선호도가 다소 회복된 데 기인 

■  또한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위안/달러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하락한 점

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침

다. 주가

주가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등 대외불확실성 완화로 상승

■  2019년 12월 국내 주가는 대외불확실성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등으로 상승함

-  KOSPI지수는 12월말 기준 전월말(2,088) 대비 5.3% 상승한 2,198을 나타냄

■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 연준 및 ECB 등의 통화완화 정책, 미·중 무역합의 등 무역전쟁 완화 기

대 등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가 모두 강세

-  12월말 기준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2.9%와 7.2% 각각 상승

[그림 25] 주요 주식시장 추이 [그림 26] 주요 주가지수 장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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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주: 1.  미국 Dow Jones, 한국 KOSPI, 선진국과 신흥국은 MSCI 

지수 기준

2. 2007년 1월 100 기준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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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용위험 

최근 국내 신용위험지표는 하향 안정세를 보임

■  한국 신용위험지표는 지정학 리스크의 부각 등에도 안정세를 지속 

-  2019년 12월말 한국 CDS프리미엄5)은 10~12월 북한의 3차례 방사포 및 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

구 전월대비 3.1bp 하락한 24.2bp 기록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6)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중 무역분쟁 1단

계 합의,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하락세

-  2019년 12월말 미·중 무역분쟁 1단계합의,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지표 하락세 

※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bp): (’08.11월말)718→(’19.11월말)340→(12월말)298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bp): (’08.11월말)611→(’19.11월말)207→(12월말)195

■  다만 중동분쟁, 트럼프 탄핵 이슈 등 정치불안이 신용위험지표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상존

[그림 27] 한국 CDS프리미엄 장기 추이 [그림 28]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장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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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5)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6)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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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

전국 주택매매 및 전월세가격은 수도권의 매수심리 회복과 추가상승 기대감으

로 상승 

■  2019년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각종 부동산규제로 위축되었던 매수심리 회복과 추

가상승 기대감으로, 지방에서 입지양호 지역 및 정비사업 호재 지역 중심의 수요 유입으로 전

월대비 0.38% 상승

[그림 29] 권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전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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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감정원

■  주택 전월세가격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가격 동반 상승 영향과 교육제도 개편과 청약대

기 등으로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은 상승세 지속,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

[그림 30] 권역별 주택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전월대비, %)

0.2

0.1

0

-0.1

-0.2

-0.3
2017.1 3 6 9 2018.1 3 6 9 2019.1 3 6 9

 전국  수도권  지방

주: 전월세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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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거래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하기 

전에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

-  2019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만 2,413건으로 전년동월(6만 4,804건) 대비 42.6%, 5

년 평균(8.6만건) 대비 7.0% 증가하였으나, 2019년 1~11월 누계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

장 낮은 수준

[그림 31] 월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그림 32] 연도별 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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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 전월세거래량은 최근 2년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에 비해 전세가격이 상대적 안정세이

고, 청약 대기 수요 등이 증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  2019년 11월 전국 전월세거래량은 15만 3,345건으로 전년동월(15만 2,339건) 대비 0.7% 증가, 

5년평균(13.7만건) 대비 11.9% 증가하여 2014년 1월 집계 이후 최고치 기록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39.0%로 전년동월(39.7%) 대비 0.7%p 감소

[그림 33]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거래량 [그림 34] 월별 전국 월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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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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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에너지 및 원자재

최근 에너지가격지수는 전월대비와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에너지가격은 2018년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12월에는 석유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상승

-  석유가격은 OPEC 감산 결정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심화된 영향으로 전월대비 3.1%, 전년

동월대비 5.9% 상승

-  반면 석탄가격은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그림 35] 국제 에너지 가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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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되며, 에너지가격지수는 석유가격 84.6%, 석탄, 4.7% 및 천연가스 

10.8%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됨

자료 : World Bank 

원자재가격은 귀금속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승

■  귀금속가격지수는 2019년 12월 중 주요국 통화완화정책, 이란 및 홍콩 사태, 세계경제 불확

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등으로 금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7.9%

의 큰 폭 상승률을 나타냄

■  농산물가격지수는 기후영향으로 인한 작황 악화 등으로 상승

-  다만 비료가격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금속광물가격지수는 2018년 이후의 전반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2019년 12월 

중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1.8%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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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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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지수는 각 품목의 2010년 평균가격을 1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World bank 

10. 인구

2019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5,18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0.05%) 

증가

■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2011년 0.43%, 2015년 0.39%, 2017년 0.16%, 2019년 0.05%로 

최근 들어 급격히 둔화

※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법」상의 등록인구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

템에 집계되어 매월 발표되며, 작성대상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대

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포함됨

[그림 37]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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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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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0월까지 월별 출생아 수는 2018년 월별 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2017~2018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19년 10월 출생아 수는 25,648명으로 전년동월(26,474명) 대비 826명(-3.1%) 감소

-  1~10월의 누적 출생아 수의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 2017년 △42,931명(-12.3%)⇒2018년 

△26,802명(-8.8%)⇒2019년 △20,788명(-7.5%)

[그림 38] 전국 월별 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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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9년 10월 사망자 수는 25,520명으로 전년동월(25,010명) 대비 510명

(2.0%) 증가

[그림 39] 월별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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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한 인구 자연증가분은 2017년  

1월 8,932명, 2018년 1월 648명, 2019년 10월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0]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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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19년 11월 국내이동자 수는 56만 6천명, 전년동월대비 8.0%(4만9천명) 감소

■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8.4%, 시도간 이동자는 31.6%

[표 3] 전국 인구이동 추이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11월 10월 11월 전년동월 대비

이동자 수

(천 명, %)

계 7,154 7,297 615 594 566 -8.0

시도내 4,743 4,868 425 410 387 -8.9

시도간 2,411 2,429 190 184 179 -5.9

자료: 통계청

■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7.4%), 전남·경기(0.7%) 등에서 순유입, 대전(-1.3%), 대구(-1.0%), 

울산(-0.7%) 등에서 순유출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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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도별 순이동률

(%)

8.0

2.0

10.

0.0

-1.0

-2.0

-3.0
세종 전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경북 인천 충남 경남 광주 전북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7.4

0.7 0.7 0.7
0.3 0.2 0.1 0.0

-0.0 -0.1
-0.4 -0.4

-0.6 -0.6 -0.7
-1.0

-1.3

자료: 통계청

11.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지출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전지

출과 자산취득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1월 총지출은 25.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원(24.2%) 증가

-  이 중 이전지출이 3.1조원, 자산취득이 1.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5%, 34.1% 증가

■  2019년 1~11월 총지출은 443.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9조원(12.1%) 증가

[그림 42] 성질별 총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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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타는 상환지출 및 예비비, 세입세출외는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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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보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의 제고로 조성액이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9월 국민연금기금 잔액은 714.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

-  2019년 1~9월 조성액은 92.9조원 중 운용수익이 57.4조원에 해당

-  동 기간 중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잠정)은 8.92%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기대,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경기부양 등에 따른 선진국 증시의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기인

-  금융부문 투자액은 713조원이며, 이 중 국내채권이 321조원(45.1%), 해외채권이 32조원(4.5%), 

국내주식이 122조원(17.2%), 해외주식이 154조원(21.6%), 대체투자가 83조원(11.6%)으로 구성

-  수익률은 국내채권이 4.27%, 해외채권이 16.47%, 국내주식 5.08%, 해외주식이 24.10%, 대체

투자가 6.87%임

■  2019년 1~9월 국민연금 급여액은 1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

[그림 43] 국민연금기금 조성액 추이 [그림 44]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 및 수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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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투자액은 잔액 기준이고 수익률은 2019년 1~9월  

누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7) 진료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8)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7)  건강보험은 총지출에 계상되지 않으나 사회보험으로 분류되어 해당 동향을 제시함

8)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상향할 것을 목표로, 3대 비급여(특진, 상급병실, 간병)의 단계적 

급여화,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점진적으로 

실시.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2018년 12월에 개정하고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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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2월 진료비는 8.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

-  급여비는 6.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

■  2019년 6월 이후 급여대상이 확대되면서 상급요양기관 급여비 비중이 증가 

-  종합병원의 경우 2018년 12월 26.2%에서 2019년 37.8%로 증가 

■  2019년 11월 건강보험 징수액은 4.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그림 45]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그림 46]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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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지출이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지급기간 확대 등으로 전년동

기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19년 11월 고용보험 급여지출은 9,2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

-  실업급여가 6,155억원(전년동기대비 14.2%), 직업능력개발이 980억원(71.2%), 출산전후휴가 

230억원(7.3%), 육아휴직이 912억원(19.4%) 증가한데 기인

-  실업급여 수급자는 41.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

-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30일 확대되고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의 50%에서 60%로 확대되었으며 연령구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됨

■  2019년 11월 고용보험 징수액은 10,5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 

-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2019년 10월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된데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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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고용보험급여 지급추이 [그림 48]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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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해외경제동향

1. 미국

최근 미국경제는 양호한 고용여건과 민간소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지표도 

증가세로 전환되며 견실한 성장세 유지 

■  2019년 11월 중 산업생산은 전기·가스시설,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되며 전월대비 

1.1% 증가

-  전산업생산(전기비,%): (’19.9월)-0.4→(10월)-0.9→(11월)1.1

■  소비관련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은 전월(전기비 연율, 1.3%)보다 증가세가 확대되며 3.4%

를 기록하였고,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증가하여 전월(0.4%에 이어 증가세 유지 

■  고용은 GM파업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둔화되었던 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3.5%로 전월

보다 소폭 하락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

-  비농가취업자수는 11월 중 전월대비 26.6만명 증가하여 전월(15.6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되었고, 실업률은 3.5%로 전월(3.6%)보다 0.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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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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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2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26.5로 전월(126.8)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ISM제조업지수는 

47.2로 전월에 이어 5개월 연속 기준치(50)을 하회하며 부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월 중 2.1%로 전월(1.8%)보다 상승하였고, PCE물가상승률은 1.5%로 

전월(1.4%)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목표치(2.0%)를 하회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0.6%)에도 외식가격(3.2%)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를 기록하여 전월(1.8%)보다 상승하였고, PCE물가는 지난 3개월 연속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

나, 1.5%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PCE물가 상승률은 각각 2.3%와 1.6%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50] 소비자물가 및 개인소비지출(PCE)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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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

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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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금리는 미·중 1단계 무역협의 도출 등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축

소되었던 2년물과의 금리차도 12월 중 점차 확대되는 양상 

-  10년물 미국채금리는 12월 중 1.86%로 전월의 1.81%에 비해 소폭 상승한데 반해,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12월 중 일평균 1.61%로 전월과 동일

-  이에 따라 10년물과 2년물 미국채의 기간금리차는 (12.03일) 0.19p→(12.12일) 0.24%p→(12.31

일) 0.34%p로 점자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51] 미국채금리 및 기간금리차 일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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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2. 중국

미·중 무역갈등, 세계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해온 경제지표들 중 

일부가 주춤한 모습

■  2019년 11월 민간소매판매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7~10월 중 7%

대에 그쳤던 데 비해 호전

■  또한 중국정부의 구조개혁추진의 영향으로 11월 부동산투자가 전년동월대비 9.6%에서 9.4%

로 둔화되었음에도 전체 고정투자는 전월과 동일한 5.2%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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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국 민간소매판매 추이 [그림 53] 중국 고정투자 추이

(전년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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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판매와 고정투자가 점차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11월 산업생산이 지난 5개월 중 가장 

높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11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7개월 만에 50을 상회한 데 이어 12월에도 50.2로 

상승하여 중국 제조업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

[그림 54] 중국의 산업생산 추이 [그림 55] 중국의 업종별 PMI지수 추이

(전년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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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자료: 중국물류구매협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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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둔화세가 주춤해진 것은 2019년 중 지속해온 재정·통화정책수단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

■  중국정부는 증치세 인하(2019.4월 제조업 16%→13%, 운수·건설업 10%→9%) 및 전력사용

가격 인하(10% 조정)를 통해 기업비용을 축소

-  또한 지방정부전용 채권발행한도를 크게 확대(2018년 4,300억 위안→2.15조 위안)

■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을 2019년 중 두 차례(1월 1%p, 9월 0.5%p) 인하한 데 이어 2020년 

1월에도 0.5%p 추가 인하(현재 국유은행 12.5%, 중소은행 10.5%)

-  대출우대금리(LPR)는 1년물 4.15%, 5년물 4.8%로 2019년 연중 각각 16bp, 5bp 인하 

■  2019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1%에 그치며 경제부진이 심화된 것이 중국정부가 구조

개혁의 강도를 완화하고 경기부양에 나선 계기 

■  한편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돈육가격 상승의 주도로 전월동월대비 4.5%를 나타

내며 전월과 동일한 높은 상승세를 지속

-  이는 12월 돈육물가가 97.0% 상승하며 극심한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  다만 근원물가의 경우 1.4% 상승하는 데 그쳐 돈육물가를 제외하면 물가압력은 오히려 약화

되는 양상

[그림 56] 중국 GDP증가율 추이 [그림 57] 중국 소비자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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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로지역

유로지역경제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1개월 연속 50이하에 머물고 

산업생산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한 모습 

■  2019년 12월 유로지역 제조업 PMI는 2019년 1월 이후 11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46.3)하

였으며, 종합 PMI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  유로지역 부진의 주요 원인인 독일 제조업 PMI는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50이하에 머

무르고 있으며, 종합 PMI 또한 지난 9월 이후 4개월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음 

[그림 58] 유로지역 및 독일 제조업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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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  유로지역의 2019년 10월 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

-  특히 독일은 유로지역 국가들 중 산업생산이 가장 큰 폭(전년동월대비 -6.3%)으로 하락

[그림 59] 유로지역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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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로지역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19.5월 ’19.6월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전체 -0.8 -2.5 -2.2 -2.8 -1.8 -2.2

중간재 -2.6 -3.6 -2.9 -3.3 -4.1 -3.6

에너지 0.4 -0.9 -1.3 -2.9 -2.1 -2.5

자본재 -1.7 -3.9 -3.2 -3.1 -1.4 -3.6

내구재소비 -0.2 -1.4 1.6 -0.6 -1.0 0.9

비내구재소비 3.2 1.4 0.4 -1.4 1.5 2.7

자료: Eurostat

■  2019년 11월 중 유로지역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개월 연속 2.0%을 하회한 

1.0%에 그침 

-  근원물가 상승률 또한 1.3%로 낮은 수준 

[그림 60]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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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

4. 일본

일본경제는 고용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

격 여파로 생산이 감소하는 등 부진

■  2019년 11월 중 광공업 생산은 전월의 소비세율 인상(8%→10%) 충격 등으로 전월대비 0.9% 

감소 

-  자동차가 전월 큰 폭 하락(-8.8%)에 따른 기저효과로 4.4% 증가하였으나, 생산용기계(-9.5%) 

및 생활 관련 기계(-16.3%) 등이 두 달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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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율은 전월대비 출하(-1.7%)가 재고(-1.1%)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 증가

■  11월 중 소매판매액은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으로 전월 큰 폭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와 기계 및 

기구 판매가 전월대비 각각 13.5%, 6.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5% 증가

-  한편 10월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13.4% 감소

[그림 61] 소매판매 및 가계실질소비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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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산업성, 총무성

■  고용은 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농업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53만명 증가하며 양호한 양상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용 수요의 증가로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세에 있으며 11월 실업률은 2.2%

를 기록

[그림 62]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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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은 세계경제성장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7.9% 감소하였으나 전월(-9.2%)에 비해 감소폭

이 축소되었으며, 수입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15.7% 감소

-  특히 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광물성 원료가 30.1% 감소

[그림 63]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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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재무성

■  2019년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근원물가는 0.8% 상승

-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가정용 내구재(5.4%), 과자류(3.1%) 등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였고, 

반면 통신료(-4.8) 및 기타 잡비(-12.5%) 등은 감소

-  한편 10월 중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11월 중 유치원 보육료(사립)

는 95% 감소, 어린이집 보육료도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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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종률 경제분석관(788-4659)

1.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지난 12. 20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4(경제상황돌파 + 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

(경제상황돌파) 투자활성화, 국내소비 진작, 수출회복 지원 등을 통해 경기반등

의 모멘텀 마련

■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활성화 

-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

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 

-  최저 1%대 금리의 4조 5천억 원 규모 설비투자 촉진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

* 민간투자는 기업투자, 민자투자는 SOC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투자는 공공기관의 SOC 투자 

**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 6개월 추자 연장 등임 

■  국내소비·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 

-  대규모 쇼핑행사 활성화,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노력 강화, 국내여행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진작 

■  국민 생활·안정 위한 건설투자 확대

-  SOC 23.2조원 투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  수출회복 지원 및 적극적 대외진출 

-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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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주력 수출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부붐,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섬유, 플라스틱제품, 바이오헬스

* 3대 시장: 주력시장(미,중,일, EU), 전략시장(신남방·신북방), 신흥시장 등임

-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해외진출을 위한 1천억 원 신규 조성 등으로 관련 분야수출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신남방정책의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

으로 모색

■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안정적

으로 관리·대응

(혁신동력강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 성장경로 자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동력 강화 

■  DNA 확산 및 제2의 반도체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하여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Data, Network,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소위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하여 데이터경제를 2020년까지 본격 확산하고, 선제적인 5G 투자 및 

AI산업 육성

■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 

-  주력산업의 경우 금년에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하여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실행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대하여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  

마련

■  밴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 

-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하여, 스케일업 펀드 3조2천억 원 규모 조성,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천억원 지원 등 스케일업(고성장 벤처기업) 중심의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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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강화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함 

■  혁신금융 역할 강화 

-  혁신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금년보다 43조원 늘려 479조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기업 여

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하여 모험자본 공급 확대

(경제체질개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체감성과를 창출 

■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규제에 대해서 제

로베이스에서 검토 

-  규제샌드박스* 사례 200건 이상 추가 창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 도입 

-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에 대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 

하여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모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 

**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로 “신산업출현 

→ 의견수렴 및 갈등요소 명확화 → 사회적 타협 → 합의도출” 프로세스로 진행 

■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확충)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사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 강화 

■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1/4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

■  포용 사각지대 지속적 해소 

-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 인상, 74만개의 노인 

일자리 지원, 내년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해 포용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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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   서민 필수생계비 경감, 저소득층 대상 햇살론 5천억 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소득기반 확충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영세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한 특례보증 5조원추가 공급, 소상공인 특별 

금리대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공정경제 확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미래선제대응) 가속화되는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본격화 

■  인구·가구 구조변화 대응 본격화 

-  1인가구 본격화(10가구 중 3가구)에 대응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종합적인 솔로이코노미 대응

전략 마련 

-  주거·출산·보육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지원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 노력 강화

■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강화

-  내년 상반기 중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목표(’17년 대비 2.5%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 점검 및 평가 체계 구축

■  남북경협 준비 

-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에 선제적 준비 

2. 정부의 2020년 경제전망 

(실질 GDP) 연간 2.4%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

입어 개선 흐름 예상

-  IMF세계경제 전망(’19→’20년): 세계경제성장률 3.0→3.4, 교역신장률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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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GDP) 연간 3.4% 성장 전망 

■  실질성장률 개선과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확대되면서 ’19년 1.2%에서 ’20년 3.4%로 상승할 전망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19→’20년): -0.8→1.0%

(취업자수) 연간 25만명 내외 증가 예상 

■  노동수요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감소 영향으로 ’19년(28만명)보다 소폭 축소된 

25만명 내외 예상

-  고용률(15~64세)은 66.8%에서 67.1%로 상승 전망, 실업률은 3.8%에서 3.7%로 하락 전망

(소비자물가) 연간 1.0% 상승 전망 

■  수요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면의 하방압력 완화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19→’20년): 0.4→1.0%

(수출입과 경상수지) 수출은 연간 3.0% 증가,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 전망 

■  세계경제 교역 회복,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통관수출은 증가할 전망

-  통관수출 증가율(’19→’20년): –10.6→3.0% 

■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폭은 ’19년에 비해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19→’20년): 580→595억 달러 

[표 1]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2020년 주요 거시변수 전망치 비교

(단위: 만명)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실질GDP성장률 2.3 2.4

경상GDP성장률 3.5 3.4

소비자물가 1.3 1.0

통관수출 2.5 3.0

경상수지(억달러) 546 595

취업자수 증감(만명) 23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9), 기획재정부(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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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 틀에서 지난해와 같으나 경기둔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 전년도와 차별화됨 

■  2020년의 1+4(경제상황돌파 + 4대 정책방향)은 2019년의 4대 정책 방향(전방위적 경제활

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과 기

본 틀에서 대동소이

-  2019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2.6~2.7%)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

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강화 

-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IT부문 생산차질 위험을 경험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

력 강화 필요성 절감 

정부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4%는 주요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회하는 수준

■  최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조짐인 가운데 정부의 확

장적 재정정책 및 내수활성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달성도 가

능할 전망

■  다만 중기적인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5~2.6%*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이

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중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각각 2.5%, 2.5~2.6%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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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특징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권일 경제분석관(788-4677) 

1.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1) 주요 내용

가. 가구의 자산, 부채

(자산)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저축액+전월세보증금)이 전년대비 2.2%, 실물

자산(=부동산+기타실물자산)이 2.9% 각각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

■  2019년 가구의 자산 중에서 거주주택의 증가율(6.2%)이 가장 큰데, 특히 소득 5분위의 거주

주택 자산증가율(9.4%)이 다른 분위에 비해 큼

-  거주주택은 1분위 –1.2%, 2분위 5.3%, 3분위 2.9%, 4분위 6.4% 증가

■  (자산 구성)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 24.5%, 실물자산 75.5%로 구성되고, 특히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의 구성비(41.5%)가 가장 높음

■  (소득 5분위별)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분위 가구 평균 자산의 7.2배 수준

[표 2] 소득 5분위 및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거주주택 거주주택외2)

2018년1) 42,036 10,346 7,685 2,662 31,689 29,380 16,894 12,487 2,309 
2019년1)

(증가율)

(구성비)

43,191 

(2.7) 

(100.0) 

10,570 

(2.2) 

(24.5) 

7,873 

(2.5) 

(18.2) 

2,697 

(1.3) 

(6.2) 

32,621 

(2.9) 

(75.5) 

30,379 

(3.4)

(70.3)

17,933 

(6.2) 

(41.5) 

12,446 

(-0.3) 

(28.8) 

2,242 

(-2.9) 

(5.2) 

1분위

(증가율)

13,146

(-2.8) 

3,019 

(-1.9) 

1,946 

(1.2) 

1,074 

(-7.0) 

10,126 

(-3.1) 

9,874 

(-2.9) 

6,755 

(-1.2) 

3,119

(-6.4)

252 

(7.4) 
5분위

(증가율)

94,663 

(3.5) 

23,692 

(2.8) 

19,059 

(4.6) 

4,634 

(-4.0) 

70,971 

(3.7) 

65,961 

(4.3) 

35,108 

(9.4) 

30,853

(-0.9)

5,009 

(-3.9)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2) 거주주택 외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며, 

2012년 가계금융조사(2010년~2011년)에 복지부문을 추가하여 1차 패널조사 실시 후, 2015년 연동표본(매년 표본의 20%가 교체되어, 

5년을 주기로 전체 표본이 바뀌는 것을 의미) 도입 등을 거쳐 2019년 8차 표본조사 실시(응답 가구수 18,40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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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가구당 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는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는데, 분

위별로는 4분위 가구,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순으로 증가

■  (소득 5분위별) 부채는 소득 4, 5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각각 8.0%, 3.3%)하였

는데, 특히 구성비가 가장 큰 담보대출에서 다른 분위는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10.3%, 

4.9% 증가

- 담보대출증가율은 1분위 -9.5%, 2분위 -3.8%, 3분위 -0.6%

■  (가구주 특성별)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의 평균부채가 전년대비 5.7% 증가하여 1억 

689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4.9%), 자영업자(3.8%) 순으로 평균 

부채가 크게 증가

[표 3]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구성비

(단위: 만원, %)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대출
기타2)

2018년1) 7,668 5,539 4,407 776 58 298 2,129

2019년1)

(증가율)

(구성비)

7,910 

(3.2)

(100.0) 

5,755 

(3.9) 

(72.8) 

4,583 

(4.0) 

(57.9) 

786 

(1.2) 

(9.9) 

58 

(-0.2) 

(0.7) 

328 

(10.2) 

(4.1) 

2,155 

(1.2) 

(27.2) 

1분위

(증가율)

1,610

(-0.2) 

986 

(-3.6) 

657 

(-9.5) 

175 

(31.9)

52 

(17.5) 

103 

(-14.9) 

624 

(5.8) 

4분위

(증가율)

9,838 

(8.0) 

7,578 

(9.4) 

6,120 

(10.3) 

983 

(-0.1) 

65 

(21.4) 

410 

(20.2) 

2,260 

(3.5) 

5분위

(증가율)

17,712 

(3.3) 

12,542 

(4.3) 

10,270 

(4.9) 

1,761 

(2.3) 

38 

(-12.7) 

472 

(-0.8) 

5,170 

(1.0)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말 기준 

2)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곗탄후 불입금액, 빌린 돈(개인, 직장)

자료: 통계청, 2018년 및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나.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

(가구소득) 2018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5,705만원)대비 2.1% 증가한 

5,828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으로 2017년(4,671만원)대비 1.2% 증

가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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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주 종사상지위별로는 기타(무직 등) 5.7%, 상용근로자 3.8% 순으로 증가

[표 4]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표 5] 종사상지위별 소득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소득

(A)

비소비지출

(B)

처분가능소득

(A-B)

2017년1)

(증감률)

5,705 

(4.1)

1,034 

(8.2)

4,671 

(3.3)

2018년1)

(증감률)

5,828

(2.1)

1,098

(6.2)

4,729

(1.2)

전체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무직 

등)

평 

균

2017년 5,705 7,439 3,502 6,361 2,728

2018년

(증감률)

5,828

(2.1) 

7,719

(3.8)

3,565

(1.8) 

6,375 

(0.2) 

2,884

(5.7) 

주: 1) 소득, 지출은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 1) 소득, 지출은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  (소득분위별)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전년대비 4.4%로 다른 소득분위(2분위 2.6%, 3분

위 2.5%, 4분위 2.2%, 5분위 1.7%)에 비해 가장 높게 증가

■  (소득 원천별)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1,177만원

으로 전년에 비해 5.3% 감소

[표 6] 소득 구성 항목 및 소득분위별 소득

(단위: 만원)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2017년1) 5,705 3,640 1,243 380 351 91 

2018년1)

(증가율)

(구성비)

5,828 

(2.1) 

(100.0) 

3,781 

(3.9) 

(64.9) 

1,177 

(-5.3) 

(20.2) 

380 

(0.2) 

(6.5) 

387 

(10.1) 

(6.6) 

102 

(12.1) 

(1.8) 

1분위 1,104 302 100 85 438 180

2분위 2,725 1,468 513 170 423 151

3분위 4,577 2,775 1,081 230 409 81

4분위 6,977 4,711 1,513 336 352 64

5분위 13,754 9,648 2,679 1,081 310 36

주: 1) 소득 발생연도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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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2) 등에 따라 지니계수3), 5분위

배율4), 상대적빈곤율5) 등 주요 분배지표 모두 전년대비 개선

■  2018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 5분위배율은 6.54, 상대적빈곤율은 

16.7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각각 –0.009, -0.42, -0.6)

[표 7] 소득분배지표 및 개선효과

2017년 2018년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개선효과 

(A-B)

시장소득 

(A)

처분가능소득

(B)

개선효과 

(A-B)

지니계수 0.406 0.354 0.052 0.402 0.345 0.057 

5분위배율 11.27 6.96 4.31 11.15 6.54 4.61

상대적빈곤율 19.7 17.3 2.4 19.9 16.7 3.2 

주: 1)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조세,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에 대한 누진율 적용 등이 소득분배를 개선한 효과를 보여 줌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 특징

(자산 및 부채) 2019년 가구의 자산은 소득 4, 5분위에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가구의 부채는 소득 4, 5분위에서 담보대출 위주로 증가

■  소득 1분위의 거주주택은 1.2%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6.4%, 9.4% 증가

■  소득 1분위의 담보대출은 9.5% 감소한 반면, 4, 5분위는 각각 10.3%, 4.9% 증가 

■  (재무건전성) 2019년 가구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둔화(각각 -4.8%p, 

-2.9%p)되어, 자산대비 부채 비중(0.1%p),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1.2%p) 및 처

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3.2%p) 비중이 모두 증가

2)   기초연금 인상(20→25만원), 장애인연금 인상(20.6→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3)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완전평등한 경우 0, 완전불평등한 경우 1

4)  균등화 개인소득 순서에 따라 전체 인구를 5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높은 5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과 소득이 낮은 

1분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평균소득 사이의 비율로,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냄

5)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하며,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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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득분위별 자산항목별 증가율 비교 [그림 2] 소득분위별 부채항목별 증가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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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실시년도  

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 1)   조사실시년도이며, 자산·부채·순자산은 조사실시년도  

3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분배) 근로소득, 이전소득의 증가 등으로 2018년에 소득분배지표 개선

■  2016~2018년 기간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에서 0.345로 0.010,  

5분위배율은 6.98에서 6.54로 0.44, 상대적빈곤율은 17.6에서 16.7로 0.9 감소 등 소득분배 

개선세 지속

[그림 3] 소득분배지표 개선 추이

20.0

16.0

12.0

8.0

4.0

0.0

 5분위배율(좌)   상대적빈곤율(좌)   지니계수(우)

0.37

0.36

0.35

0.34

0.33

0.32

2016 2017 2018

17.6 17.3
16.7

0.355 0.354

0.345

6.98 6.96 6.54

자료: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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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최근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성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788-4671)

가. 금리 및 주택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는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 하락세 지속

■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미국 등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6년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말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전반적 하락세

-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미 기준금리 간에 전반적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

채(10년) 금리는 2012년초 3.8%에서 2019년 12월 1.7%로 하락

■  한편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경기여건 등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인하 기조를 보이

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6년 6월 1.25%로 하락하였으며, 2018년 11월 

1.75%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 두 차례 하락하며 2020년 1월 기준 1.25%

2012~2013년 전반적 조정 양상을 보였던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2014년 이후 

상승세

■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012년~2013년 1.3%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전

반적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말 기준 2012년초 대비 13% 상승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12~2013년 각각 6.2%, 5.6%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2~2019년 기간 각각 29%, 16% 상승

-  한편 5개 광역시6) 아파트 가격은 2012~2019년 중 19%의 오름세를 보이며 기간 중 서울 다음

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6) 5개 광역시는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를 의미하며 수도권인 인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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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고채 금리 추이 [그림 5] 주요 권역별 주택가격 추이

 기준금리  국고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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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주 : 주택가격은 2012년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KB국민은행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

■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 통화정

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나. 금리와 주택시장간 관계

시중금리는 부동산 투자 관련 자본조달비용, 기존 채무부담, 투자수익의 현재가

치를 변화시켜 부동산 가격에 영향

■  금리가 하락할 경우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으로 투자유인이 확대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  반면 금리 상승은 부동산 투자금의 조달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존 채무부담을 확대해 부동산  

구입 유인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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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리 하락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상승시켜 부동산 투자 유인

을 확대 시키는 효과 

-  금리 하락은 미래 현금흐름의 할인율을 낮춰 투자유인을 강화

[그림 6] 금리와 주택가격간 연계 Flow

시중금리 

하락(상승)

투자 여력 

증가(감소)

부동산 투자 

확대(축소)

부동산 가격 

상승(하락)

자금 조달비용

하락(상승)

기존 채무 부담

축소(확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존재

■  Lastrapes(2002)는 양(+)의 통화공급 충격(금리 인하 등)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이영수(2008)는 금리상승시 주택 가격이 19개월에 걸쳐 하락한다고 분석하였으며 박송춘

(2009)도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음(-)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금리와 부동산 가격간 유의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문들도 존재

-  김윤영(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못한 반

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은 유의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

-  한편 전해정(2014)은 CD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과 음(-)의 관계를 가졌으나, 

위기 이후에는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

금리와 부동산 가격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8년(2012~2019년) 기간에 대

해 주택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

■  국고채 10년물 변동분과 권역별 아파트 상승률간 상관관계를 분석

-  시차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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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은 금융위기(2007~2009년), 유럽재정위기(2010~2011년) 등을 고려하여 설정

-  2012~2019년 분석결과 금리변동과 주택가격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금리 하락(상승)

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락)함을 나타냄

■  2012년~2019년 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계수7)는 

–0.31이며 서울, 광역시, 수도권 상관계수도 음(-)의 관계가 시현

-  동기간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아파트가격과 금리간 상관계수는 각각 –0.03, -0.34, -0.12 

■  2012~2015년, 2016~2019년 두 기간에 대한 분석에서도 시중금리와 아파트 가격간에 전반

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상관계수의 크기는 상이

-  전국 아파트의 경우 2012~2015년, 2016~2019년 모두 음(-)관계가 나타나나 상관계수의 절대

값이 하락해 금리와 아파트가격간 연계성 약화를 시사

-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와 음(-)의 관계가 나타나며 2012~2015년 대비 2016~2019년 상

관계수의 절대값이 상승

-  5개 광역시의 경우 금리와 아파트가격간에 2012~2015년 음(-)의 관계에서 2016~2019년 양(+)

의 관계로 전환되는데, 이는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5개 광역시 아파트가격의 상승률이 지속적

으로 둔화세를 보인 데 기인할 가능성 

[표 8] 시장금리와 주택가격간 상관계수

분석기간

2012~ 2019년 2012~2015년 2016~2019년

국채10년vs.전국 아파트 -0.313 -0.319 -0.168

국채10년vs.서울 아파트 -0.031 -0.193 -0.492

국채10년vs.5개 광역시 아파트 -0.339 -0.252 0.507

국채10년vs.수도권 아파트 -0.121 -0.259 -0.382

7)  상관계수는 -1 ~ 1의 값으로 0 값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고,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양(+)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는 관계이며 음(-)의 방향인 경우에는, 하나의 변수값이 증가하면 

다른 하나의 변수값이 감소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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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최근 금리의 하락세 및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

격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와 주택가격간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남

■  2012~2019년 기간에 대해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 시현

■  이는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 

기준금리 인하기조 등으로 시중금리의 하락 압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택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저금리에 기인한 주택투자 확대가 소비 등 거시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또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히 분석할 필요

-  주택정책 입안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화정책과 시중금리의 방향성 등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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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상미 경제분석관(788-4752)

1.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7일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 부족상

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해당 전망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국가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었으며, 2019년 6차 전망을 실시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 인력수급 동향과 전망을 조사하고 자료를 작성·공표

■  인력공급(노동력) 및 인력수요(취업자)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인력 수급차를 전망

-  2019년도 발표 자료의 특징은 산업별(소분류 228개), 직업별(세분류 270개) 세부전망을 제시

한 것임

(인력공급) 정부는 2018~2028 기간 동안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조사 자료8)를 이용)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증가하다가 고

령화의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감소

-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58년 이전 출생자들이 65세

로 편입되는 2023년을 정점(64.2%)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8)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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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5,000

4,000

3,000

2,000

1,000

 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790 2,928 2,9132,920

4,418 4,550
4,609

63.1

64.2
63.2

(만명, %)

주: 1) 2013~2018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후는 고용노동부의 전망치

2) 경제활동참가율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  15~64세 인구는 감소하여 15~64세 경제활동인구도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되고 감소폭

도 지속적으로 확대 

-  2021년까지는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증

가하나, 15~64세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부터는 15~64세 경제활동인구도 감소

세로 전환

-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와 여성 참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

[그림 8]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인구(15~64세)   경제활동인구(15~64세)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581.8

3,420
3,680

69.3

2,4822,551 2,582

3,610

71.5
72.6

(만명, %)

주: 1) 2013~2018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후는 고용노동부의 전망치

2) 경제활동참가율은 15~6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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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요) 정부는 2028년 15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대비 128만명 증가하나, 

202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9)

■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8년 2,682만명에서 2028년 2,810만명으로 128만명 증가하며, 고

용률은 2018년 60.7%에서 2028년 61.0%로 0.3%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인인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7년부터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감소

[그림 9] 15세 이상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2,870

2,820

2,770

2,720

2,670

2,620

 15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

2018 2023 2028

2,682

2,786

2,810

60.7 61.2 61.0

(만명, %)

주: 고용률은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62만명), 직업별(대분류)로는 전문가(63만

명)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

-  또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숙련수준이 

높은 전문가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9)  인력수요를 경제성장에 따른 파생수요로 보아, 경제성장전망과 취업계수 전망을 반영하여 도출하는 인력요건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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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취업자) 증감 전망(2018~2028년)

(단위: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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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신규인력 수급차) 정부는 향후 10년간 인구감소로 신규인력 공급이 크게 줄면

서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향후 10년간의 신규인력 수요는 718만명이나, 신규 인력공급은 679만명으로 전망되어 약 39

만명의 신규인력 부족이 예상

■  학력별로는 고졸자(60만명)와 대졸자(45만명)에서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는 (64만명) 초

과 공급이 예상됨

[표 9]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만명)

구분 전체 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

신규 인력공급(A) 679.4 138.7 154 307 79.7

구인 인력수요(B) 717.9 198.7 89.8 352.2 77.2

차이(A-B) -38.5 -59.9 64.2 -45.2 2.5

주: 1) 공급: 노동시장 신규진입 인구(졸업생+단기실업자)/장기실업자 제외

2) 수요: 생산증대에 따른 성장수요 + 기존인력 유출(이직, 퇴직, 사망 등) 에 따른 대체수요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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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

화하고,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 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

■  산업별 인력수요(취업자) 전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농업·어업·임업 분야의 취업

자가 약 21만명,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직이 약 18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농업·어업·임업 분야 노동자들의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예상됨

■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직업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고용서비스망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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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 전망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788-4753)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30년까지 기준 전망치(8.5억톤) 대비 37% 감축하여 국가 배출량을 5.7억톤 이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2016.6)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7.1억톤)은 2016년보다 2.4% 증가하여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량은 줄이고 가스발전량은 늘리는  

전원구성 조정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

■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을 전망한 결과, 2030년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발전량의 20%로 확대하는 저탄소 전략을 시행하지만 총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

■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량 비중은 줄이고 가스발전량의 비중은 늘리는 전원구성 조정이 필요

-  2030년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최대 42.2% 감축하기 위해서는 총 발전량 중 석탄발전의 비중은 17.8%로 줄

이고, 가스발전은 37.6%로 증가시킬 필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계획과 입력전제가 유지된다고 할 때,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2030

년의 발전비용은  5.5~ 9.4% 상당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간 정합성 고려 필요

■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발전부문의 목표 감

축량에 대한 실적 모니터링 및 이행경로 확인이 필요

■  금년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를 위한 이행계획을 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미이행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3020의 이행 

점검도 필요

Ⅰ
경제·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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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온실가스 배출량

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정부는 2009년 11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후 

온실가스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  2020년 배출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7.8억톤CO
2
-eq)대비 30% 감축한 5.4억톤으로 

설정

※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이 예상되는 온실가

스 총량을 의미하며, BaU(Business as Usual) 배출량, 기준배출량으로 불리기도 함

■  2014년에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  2015년에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국

회 비준동의안 가결로 국제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지위 획득 

-  우리나라는 97번째 비준국이 되며 UN에 비준서 기탁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 대비 37% (2015년 대비 22.3%) 

줄어든 5.4억톤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2016.8)과 로드맵 수정안

(2018.6)으로 발표 

■  2016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이후 국가 배출량을 5.7억톤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목표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

-  2030년 배출전망치를 8.5억톤으로 설정하고,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배출량을 감축하되 국내

감축분 25.7%와 국외감축분 11.3%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발표

2018년 6월 발표된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으로 전환 

-  2020년에 2030년의 최종 국가배출량 목표치를 반영한 수정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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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030년 BAU 기존로드맵(2016) 로드맵수정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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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실적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2020년에는 7.8억톤, 

2030년에는 8.5억톤으로 2013년 대비 14.7%와 25.0% 증가 예상

■  에너지부문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부문은 발전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으로 구성

-  비에너지부문은 화석연료 사용과 관계없는 배출량으로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부문 등을 의미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30년까지 기준 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 외에 연도별 감

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음

[표 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단위 : 백만톤CO
2
-eq)

분야 2013년 2020년 2025년 2030년
연평균증가율(%)

2013~2020 2013~2030

에너지부문 532 678 700 739 1.94 1.32

비에너지부문 88 105 109 112 2.59 1.43

계 620 783 809 851 2.03 1.33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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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치(7.1억톤)

는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8억톤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440만톤 증가에 그쳐 연

평균 증가율은 0.2%로 최근 배출량 증가율이 낮았음

■  하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1억톤으로 2016년보다 1,657만톤이 증가 

-  전년 대비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1,657만톤, 2.4%↑)은 주로 전기·열생산(860만톤, 3.5%↑), 

철강(610만톤, 6.5%↑), 불소계 온실가스(310만톤, 20.6%↑)에서 발생

[표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치

(단위 : 백만톤)

분야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적치

(증가율)

657.6

(10.0)

684.2

(4.0)

687.4

(0.5)

697.0

(1.4)

691.5

(△0.8)

692.3

(0.1)

692.6

(0.0)

709.1

(2.4)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9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와 석탄발전

량 증가에 기인

■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2001년에 약 2천5백만TOE를 소비했으나 

2017년에는 5천만TOE 이상을 소비 

■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석탄발전 설비가 준공됨에 따라 설비용량이 증가(4.8GW, 

15.6%↑)하고 석탄발전량 증가(24,996GWh, 11.7%↑)

-  석탄발전설비 2016년 30.5GW → 2017년 35.3GW(4.8GW↑) 

-  2017년 신설된 석탄발전 : 북평 1·2호기 1.2GW, 신보령 1·2호기 1.8GW, 삼척그린 2호기 

1.0GW, 태안 10호기 1.0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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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전부문 화석연료 사용량 추이

(단위 : 백만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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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02.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동향 

주요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GDP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탈

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확연하게 1인당 GDP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배출량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감

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부산물은 아니라는 것

을 확인

■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례하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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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일인당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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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온실가스배출량 국제통계는 2014년까지만 공개

주 2: 독일은 1990년 이전에는 서독 기준이며 1990년 이후는 통일독일 자료임

자료 :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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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

너지효율 향상의 방향성을 가짐

■  독일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6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영국은 2030년까지 총에너지의 3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80% 감축할 것으로 발표

■  일본은 2030년까지 발전량의 22~24%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표 3]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동향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원전

독일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80~95% 감축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60%, 

발전비중의 80%

2050년까지 50% 감소

(2008년 대비)

2022년까지  

단계적 탈원전

영국
2050년까지 최소 80% 감축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중 30%
2020년까지 2018년 감소

2035년까지  

총 13개(14GW)  

원전건설 추진

프랑스

2030년 40%, 2050년 75% 

감축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32%,  

발전비중 40%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감소

2035년까지  

원전 비중 75%에서  

50%로 감축 연기

일본
2030년까지 26% 감축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22~24%

2030년까지 0,5억톤 감소 

(최종에너지기준  

13년 대비)

2030년 발전비중  

20~22%

자료:  독일, "Germany's Energy Concept" 

영국, "UK's Integrated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프랑스, "France Strategy for Energy and Climate" 

일본, "The fifth Strategic Energ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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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원 구성의 영향 분석

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전망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나, 발전부문은 

31.9~42.2% 감축을 목표  

■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2030년 3.3억톤으로 전망되며, 2030년의 목표 배출량

은 1.9~2.3억톤

■  2030년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량 3.1억톤 중 해외 감축량을 뺀 국내 감축 목표량은 2.8억톤이

며, 발전부문의 감축 목표량이 최대 1.4억톤으로 총 감축량의 절반을 담당

[표 4]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량

(단위 : 백만톤CO
2
eq)

2016년 배출량 2030년 배출 전망치 감축 후 배출량 감축량(감축률)

244 333 193~227 106~140 (31.9~42.2%)

주: 감축후 배출량에는 기존 로드맵 전망시 미반영되었던 IGCC·연료전지 배출량 6.6백만톤 포함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석탄 10기 폐기, 6기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2023~2030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

■  노후석탄 발전소 10기의 조기 폐기와 신규 발전 6기의 LNG 전환을 유도하고, 미세먼지 농도

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12~5월) 동안 환경급전을 도입 

-  폐기 대상 발전소는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보령1·2호기, 영동1·2호기, 서천1·2호기

-  LNG 전환 대상 발전소는 당진에코 1·2호기, 태안1·2호기, 삼천포 3·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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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와 발전원별 비중의 변화는 

발전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1kWh 발전량에 대한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가스>원자력=신재생 순

■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가스화력 발전으로 대체되므로 발전원별 정산단가※  

차이만큼 발전비용이 상승

※  정산단가 : 발전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정산된 거래금액으로 연료비용과 발전소 가동률 등이 종합적으

로 고려된 발전비용임.

나.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망 모형 

(1단계) 현재의 전력시장 운용규칙을 반영한 전력시장모형을 구축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수요를 충족하는 전원구성을 전망

■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ing)을 이용하여 주어진 총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약조건으로 설정

■  경제급전원칙※을 이용하여 총 발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전원구성과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전망

-  전원구성은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의미

※  경제급전원칙 : 경제급전원칙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 즉 가장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부터 공급하여 총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 이와 같이 비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비

용기반체제(CBP: Cost Based Pool)라고 함. 반면 환경급전은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을 우선

적으로 발전하는 원칙을 의미함. 

(2단계) 발전부문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치와 전원구성을 산정

■  2030년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1.9억톤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을 전망

■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 경우의 전기요금을 전망하

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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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 전력시장모형은 연도별 발전설비용량과 목표 발전량, 발전원별 발전

비용,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입력자료로 이용 

■  발전설비용량과 목표 발전량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적용

■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소의 2017~2019년 정산단가 평균을 이용하며,  원자력<석탄

<가스 순으로 높아짐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정책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므로 전력시

장모형에서는 RPS 등의 비용을 반영하여 2016년 168.6원/kWh에서 2030년 135.8원/kWh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전망치를 적용

[표 5] 발전원별 정산단가

(단위 : 원/kWh)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가스 석유 양수 신재생 계

2017 60.7 78.5 95.4 111.6 165.4 107.6 90.4 83.0

2018 62.1 81.8 104.6 121 179.8 125.4 98.5 90.1

2019 55.8 86.6 103.4 121.6 242.2 123.3 98.7 89.2

3년 평균 59.5 82.3 101.1 118.1 195.8 118.8 95.9

주 : 2019년은 1~10월의 평균 수치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정책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전력거래소 정산단가임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배출 계수를 이용 

-  전기 1GWh 생산시 석탄은 899t, 석유는 702t, LNG는 386t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원자력과 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0 

[표 6]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단위 : CO
2
환산톤/MWh)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신재생

배출계수 0.899 0.702 0.386 0 0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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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전원 구성 산정을 위한 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모형 EMIX

MINαi,t
Psmp,t·QTt = Σ

i
 αi,t

·Q i,t·Pi,t 
(1)

s.t QTt = Σ
i
 αi,t

·Q i,t 
(2)

i = n(원자력), c1(무연탄), c2(유연탄), g(가스), o(유류), p(양수), r(신재생)

t = 2016,....,2030

0 ≤ α
n,t

 ≤ 0.83

0.2 ≤ α
c,t
 ≤ 0.8

0.2 ≤ α
g,t
 ≤ 1

0.2 ≤ α
o,t

 ≤ 1

Q r,t·αr,t = rtarget·QT

■  특정년도의 총 전력수요(QTt)를 최소 전력생산단가(Psmp)로 충족시키는 발전원 구성을 

추정 

■  총 전력수요((QTt))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며 발전설비

(Qi,t)의 이용률(αi,t)에 따라 발전원별 발전량과 전력생산단가가 변동

-  발전원별 이용률은 실적치를 고려하여 상한치와 하한치를 설정

-  원자력발전의 이용률 상한은 83%로, 화력발전의 하한은 20%로 하되 석탄 및 유류발전은 

80% 상한 제약을 추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αr,t·Q r,t)은 정책목표(rtarget)에 따라 결정되며 2030년에 총 발전량의 

20%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정

■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은 최근 3년 평균 ‘정산단가’를 이용

-  정산단가는 전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기초하되 발전원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반영한 전

력도매가격

-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거래가격은 전력거래소의 정산단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 

정산금 등 정책비용의 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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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을 위한 전원구성 전망 

(8차 계획의 발전설비 구성) 2030년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구성은 2016년 대비 

원전 감소, 가스 보합, 신재생에너지 증가로 나타남

■  8차 계획에 따른 발전설비용량은 원자력 감소(23.1→20.4GW), 석탄 증가(32.0→39.9GW), 

가스 증가(32.6→47.5GW), 신재생 증가(9.3→58.6GW)로 계획

-  총 발전설비는 105.9GW에서 173.7GW로 64.1% 증가

[표 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위 : MW, %)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석유 양수 계

2016년

(비중)

23,116

(21.8)

32,033

(30.3)

32,602

(30.8)

9,284

(8.8)

4,141

(3.9)

4,700

(4.4)

105,876

2030년

(비중)

20,400

(11.7)

39,921

(23.0)

47,460

(27.3)

58,611

(33.7)

1,391

(0.8)

6,700

(3.5)

173,73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

(현재 전력시장제도 기준 전망) 경제급전원칙을 유지할 경우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은 2016년 대비 원자력 감소, 가스 감소, 신재생 증가, 석탄 보합으

로 예상

■  원자력 발전은 건설 중인 신규 발전기가 준공됨에 따라 2022년까지 발전량이 증가하나, 2025

년부터 발전량이 감소하여 2030년에는 23.6%로 낮아짐

-  (원자력) 2016년 31.1% → 2022년 32.9% → 2030년 23.6% 

■  현재 전력시장의 경제급전원칙하에서는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원이 우선 발전하므로 여유 발

전설비용량이 있는 경우 가스발전의 가동율이 낮아짐  

-  경제급전원칙하에서는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원이 우선적으로 발전하므로 2020년 전후 석탄

화력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이용률은 낮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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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재 전력시장제도 기준 발전원별 발전량 구성 전망

2016 2022 2030

(단위 : %)

 원자력   석탄 및 석유   가스   신재생

31.1

44.0

19.4

4.8

23.6

42.4

13.2

20.0

32.9

12.1
9.7

44.7

주 :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원칙(현재 전력시장제도)과 과거 3년 평균 정산단가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에너지원별 배출계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 발전량은 14.3% 증가하지만, 온

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총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로 인해, 발전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2017년 2.4억톤에서 2030년 배출량은 2.41억톤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

[그림 5] 경제급전원칙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전망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발전량

(단위 : 백만톤CO
2
eq, GWh)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650

600

550

500

450

400
2016 2019 2022 2025 20282017 2020 2023 2026 20292018 2021 2024 2027 20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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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적용시)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 따라 2030년 발

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을 1.9~2.3억톤CO
2
eq로 설정

■  배출전망치 대비 42.2% 감축하여 1.9억톤을 배출하는 경우(SC1)와 31.9% 감축하여 2.3억톤 

배출하는 경우(SC2)로 구분

-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률은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그림 6]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따른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과 발전량

(단위: 백만톤CO
2
eq)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SC1(1.9억톤 배출)   SC2(2.3억톤 배출)   발전량

2019 2022 2025 20282020 2023 2026 20292021 2024 2027 2030

3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640

630

620

610

600

590

580

570

560

55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 전망 

대비 석탄 발전량은 줄어들고 가스 발전량은 늘어야할 것으로 전망 

■  SC1에서는 2030년 석탄 및 석유발전의 비중은 18.0%, 가스발전은 37.6%가 되며, SC2에서

는 각각 28.1%와 27.5%로 전망

-  현재 전력시장제도 하에서 2030년에 석탄 및 석유 발전 비중은 42.4%, 가스발전 비중은 13.2%

로 전망

■  온실가스로드맵에 따라 가스 발전량 증가로 인해 발전비용은 5.5~9.4%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발전은 이용율 83%에 따라 최대한 가동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발전비용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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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원구성과 발전비용의 변화

전원구성 변화

현재 전력시장제도 온실가스감축로드맵(SC1) 온실가스감축로드맵(SC2)

(단위 : %)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양수  신재생

20.0 20.0 20.0

13.2

37.6
27.5

42.2

17.8
27.9

23.6 23.6 23.6

발전비용의 변화

2020 20242022 2026 20292021 2025 20282023 2027 2030

(단위 : %)

 SC1(1.9억톤 배출)   SC2(2.3억톤 배출)

5.2

9.4

5.5

3.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SC1의 온실가스 감축량 반영한 연도별 전원구성은 2022년 이후 석탄발전의 급격한 감소와 

가스발전의 증가로 예상

-  기존 원자력발전의 설계수명 완료로 설비비중이 2030년 보다 낮아질 경우 2030년대의 신재

생에너지 및 가스 발전량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음

[그림 8]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SC1)에 따른 전원구성의 연도별 변화 전망

(단위 : %)

0.6

0.5

0.4

0.3

0.2

0.1

0

 원자력   석탄 및 석유   가스   신재생

2016 2019 2022 2025 20282017 2020 2023 2026 20292018 2021 2024 2027 2030

44.0

39.5
37.6

31.1
32.9

23.6

19.4 17.4 20.0

4.8
9.7

18.0

주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의 최대 이용률을 83%, 화력발전의 최소 이

용률 20% 최대 이용률 80%를 제약조건으로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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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시사점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2030년까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

■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은 강제성은 없으나, 국제사회에 수차례 발표했다는 점에서 구속력

을 가짐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량은 줄이고 가스 발전량은 늘려야 하며, 그로 인해 

발전비용은 5.5~9.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총 발전량의 20%로 확대하

는 등 저탄소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2030년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과 유사

한 수준으로 예상 

■  선형계획모형을 이용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에너지원별 설비용량과 목표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발전부문 전원구성을 분석한 결과,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억톤

CO
2
eq으로 낮추기 위해서(SC1) 가스발전량 비중은 37.6%로 증가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

출량을 2.3억톤CO
2
eq(SC2) 으로 낮추기 위한 가스발전량 비중은 27.5%로 나타남

-  정부는 2030년의 가스발전량 비중을 18.8%로 계획하고 있음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 따라 발전비용은 5.5~9.4%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 

-  동 분석 결과는 경제급전방식의 전력시장구조를 선형계획모형으로 추정한 값으로 향후 국제에

너지 가격의 등락과 기술발전 등에 따른 발전원별 정산단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전력시장 운

영규칙 등 주요 입력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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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간 정합성 고려 필요

■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에서 발전부문의 목표 감축량에 대한 실적 모니터링 및 이행경로 확인이 필요

■  금년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이후 원자력 발전의 수명완료 이

후 온실가스배출량 관리를 위한 발전설비계획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우리경제의 중국 리스크 점검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	(788-4657)

2020년 중국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내수경기 둔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생산 및 투자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는 수입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나

라 및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전망

■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는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24.9%, 전체수입의 21.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외 익스포져 중 대중국 비중이 13.7%로 대만(1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금융부

문의 연관성도 높음

성장률 둔화 등 중국의 실물리스크 확대는 중국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국내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분석결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GDP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

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의 수출과 내수부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의 수출변동은 한국의 대중 수출과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

수부문은 수출부문에 비해 영향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VAR 분석결과 내수부문에 비해 수출부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수출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이 내수변동에 따른 영향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  특히 분석결과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내수부문 보다 수출부문 변동에 따른 영

향이 커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중국 수출둔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

중국의 경기둔화와 금융불안 등에 따른 중국발 위험요인 발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을 마련할 필요

■  	 중국의 성장둔화는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고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국의 수출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완화하고 중국정부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재 수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

Ⅱ
경제·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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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중국경제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실물 

지표가 둔화

■  	  	 2019년 중국정부는 성장둔화에 대응하여 감세, 인프라 투자 증대, 지방채권 규모 확대 등 적극

적 재정정책과 시중유동성 공급, 지준률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경제는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투자·생산 등 내수가 모

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

- 2019년 들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8~10월 중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 시현

-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10월 중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7.2%까지 낮아져 2003년 5

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산업생산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되며 8

월 중 전년동월대비 4.4%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  고정자산투자는 10월 중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둔화로 5.2% 증가에 그쳐 관련 통계가 작성되

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 경신

[그림 1] 중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그림 2] 중국 내수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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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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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리스크 측정 결과에서도 중국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실물리스크가 높은 수준을 나타

내는 모습(Box1 참고)

-  실물리스크는 조사대상 국가 중 두 번째로 나타나 대외 및 재정리스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측정됨

-  중국은 GDP대비 민간신용 비중이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2018년 기준 218.3%)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실물리스크가 높게 측정

-  상대적으로 재정리스크는 실물리스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GDP대비 재정적자(2019년  

9월 기준 –5.5%)가 조사대상 신흥국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나 GDP대비 국가채무(2018년  

기준 25.6%)가 조사대상국 중 4번째로 낮게 나타난데 따름

분석에 포함된 지표

■  	 국가별로 대외부문, 실물부문, 재정부문으로 나누어 리스크를 측정 후 이를 합산

하여 신흥국 리스크를 측정

-  대외부문에는 연초대비 환율 절하율, 연초대비 CDS 프리미엄 변동,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포함

-  실물부문에는 소비자물가(2%에서 벗어난 정도), 2018년 대비 성장률 변동, 실업

률, GDP대비 민간신용 포함

- 재정부문에는 GDP대비 재정수지, GDP대비 정부부채 포함

분석대상 국가

■   	  	MSCI Emerging Market Index에 편입국가 중 자료확보가 어려운 카타르를 제

외한 24개국 포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체코, 이집트,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대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       MSC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외환위기 우려가 높았던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및 중국과 경제교류 비중이 높은 

베트남을 포함 

[Box1] 신흥국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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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  	 단위와 크기가 서로 다른 지표들을 비교하기 위해 변수를 표준화

-  개별국가(j) 의 리스크 측정지표(i)에 대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

- zij = 
xij-μi

σi

- 연속형 변수의 값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

- Iij = 
zij-zi, min

zi, max-zi, min

[표 1] 신흥국 리스크 측정치

신흥국리스크 대외리스크 실물리스크 재정리스크

1 아르헨티나 5.95 아르헨티나 3.13 터키 1.89 브라질 1.39

2 그리스 5.17 터키 2.14 중국 1.87 파키스탄 1.34

3 터키 4.75 그리스 2.14 남아공 1.75 그리스 1.32

4 남아공 4.37 파키스탄 1.53 그리스 1.71 아르헨티나 1.21

5 파키스탄 4.28 칠레 1.42 아르헨티나 1.61 베트남 1.19

6 브라질 4.21 콜롬비아 1.41 나이지리아 1.57 남아공 1.13

7 중국 4.09 중국 1.38 브라질 1.48 말레이시아 1.06

8 인도 3.46 남아공 1.36 파키스탄 1.40 인도 1.02

9 말레이시아 3.43 체코 1.35 태국 1.36 중국 0.97

10 나이지리아 3.41 브라질 1.33 말레이시아 1.34 사우디 0.84

11 베트남 3.30 대만 1.23 이집트 1.29 헝가리 0.80

12 칠레 3.23 인도 1.21 칠레 1.23 필리핀 0.78

13 콜롬비아 3.21 인도네시아 1.13 인도 1.22 멕시코 0.74

14 필리핀 2.80 나이지리아 1.12 베트남 1.19 콜럼비아 0.74

15 폴란드 2.79 폴란드 1.10 사우디 1.15 터키 0.72

16 헝가리 2.78 페루 1.09 러시아 1.13 나이지리아 0.71

17 멕시코 2.75 헝가리 1.09 폴란드 1.09 인도네시아 0.66

18 페루 2.72 말레이시아 1.03 멕시코 1.09 태국 0.61

19 인도네시아 2.72 필리핀 1.00 콜럼비아 1.06 페루 0.60

20 체코 2.70 이집트 0.92 페루 1.03 폴란드 0.59

21 이집트 2.69 멕시코 0.92 우크라이나 1.03 칠레 0.58

22 사우디 2.62 베트남 0.91 필리핀 1.03 우크라이나 0.52

23 태국 2.61 우크라이나 0.87 체코 0.93 이집트 0.48

24 우크라이나 2.42 러시아 0.73 인도네시아 0.92 체코 0.42

25 대만 2.26 태국 0.64 헝가리 0.89 대만 0.40

26 러시아 1.86 사우디 0.62 아랍에미레이트 0.82 아랍에미레이트 0.19

27 아랍에미레이트 1.41 아랍에미레이트 0.40 대만 0.62 러시아 0.00

주: 1. 대외·실물·재정리스크는 각 지표들의 표준화된 값들의 합이며, 신흥국리스크는 개별리스크의 합

2.  본 연구의 신흥국리스크 측정은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 중 비교 및 활용가능한 데이터들을 이용

하여 지수화 하였으나, 정치 및 사회 리스크 등 신흥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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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경제는 내수경기 둔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지속,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IMF는 2019년 10월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량 감

소와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을 하방리스크로 지목

-  중국 성장률 전망(2019년→2020년): IMF(6.1%→5.8%), OECD(6.2%→5.7%)

■  	 2020년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수입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및 세계경제 성장에 영

향을 줄 전망

-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경기둔화 및 수입수

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1)

■  	 미중 무역분쟁 발생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왔으며,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 서명2)

에도 불구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원활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역 긴장에 따른 정

책 불확실성이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술 및 지적재산권 관련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

성 등 2단계 협상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

■  	 특히 미중간 갈등의 영향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미중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국

내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모습

1)  IMF의 2020년 성장률 전망 조정(‘19.4월 전망→’19.10월 전망): 중국(6.1%→5.8%), 한국(2.8%→2.2%), 싱가포르(2.4%→1.0%), 홍콩

(3.0%→1.5%)

2)  1월 16일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등을 수입하고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 수입품에 대해 기존 15%에서 7.5%로 관세를 하향조정



92

경제·산업동향&이슈 2020년 1월호

[그림 3] 미중 무역분쟁 전개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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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Baker Bloom & Davis(2016)의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지수(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는 20개 주요국들의 경

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GDP로 가중평균한 지수

2.  글로벌 및 한국 지수는 1997년부터 2015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985년부터 2010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 중국 지수는 2000~2018년 평균을 100으로 환산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 IMF,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중에도 중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경우 중국경제와의 연관성이 높

은 우리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

■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24.9%, 전체수입의 21.4%(2019년 1~11

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2019년 1~11월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5% 감소하였으

며, 같은기간 전체 수출도 10.8% 감소

[그림 4] 한국의 대중수출과 중국 전체수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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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0

-20

-40

(전년동기대비,%)

13.1 7 14.1 7 15.1 7 16.1 7 17.1 7 18.1 7 19.1 7

자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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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제는 수출 등 실물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연관성도 높은 편으로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부채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국내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음

-  2019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금융권의 대외 익스포져 중 대중국 비중이 13.7%로 대만

(19.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실물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연관성도 높음

[그림 4] 한국의 전체 수출 및 대중국 수출 추이

 전체 수출   대중국 수출   대중국 수출비중(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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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은 1~10월 누적 기준

자료: 무역협회

[그림 5] 금융권 대외 익스포져 중 대중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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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 분석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GDP성장률 반응을 분석

하기 위해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Model, VAR)모형을 추정

■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

고 2000년 1/4분기부터 2018년 4/4분기 까지 분기별 중국의 GDP,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우리나라 GDP를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

■  	 특히, 중국의 GDP 중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GDP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중국의 GDP,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각각 GDP디플레이터3)와 수출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하였으며, 국내 GDP는 한국은행의 실질 GDP데이터 이용

■  	 중국의 경우 수출과 내수 부문을 구분한 분기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Higgins & Zha4)가 

연간 통계를 분기로 보간(interpolation)한 가계소비, 정부소비, 고정자본형성, 수출 데이터를 

이용

■  	 내수는 가계소비, 정부소비를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고정자본형성을 고정자본형성가

격지수로 실질화하여 합한 값

중국 수출, 중국 내수, 중국 GDP, 대중국수출, 한국 GDP 변수에 대해 VAR 분석

■  	 ADF(Augmented Dickey Fuller) 검정을 이용한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들이 단위근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남에 따라 차분변수를 이용

■  	 Granger 인과검정에 따라 변수의 순서를 모형 1의 경우 중국 GDP, 대중국 수출, 한국 GDP  

모형 2의 경우, 중국 내수, 중국 수출, 대중국 수출, 한국 GDP 순으로 구성

■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에 의해 2분기를 적정시차로 결정하여 VAR 모형을 분석

3) IMF 데이터 이용 

4) “China's Macroeconomy: Time Series Data”, Federal Reserve Bank of Ata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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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Yt = Φ1ΔYt-1 + Φ2ΔYt-2 + εt,εt~iid(0, Ω)

-  위 식에서 Yt는 중국 수출, 중국 내수, 중국 GDP, 한국의 대중국수출, 한국 GDP 등 5개의 시계

열 변수의 차분변수로 구성된 벡터이며, Φ는 계수행렬, εt는 오차항

분석결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GDP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GDP에 1표준편차 감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GDP는 4분기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  중국의 GDP가 1%하락하는 충격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분기 0.5% 감소하고 이

러한 효과가 4분기까지 지속

-  또한, 중국의 GDP 1% 감소 충격은 1분기 우리나라 GDP를 0.2% 감소시키며 4분기까지 지속

[그림 6] 중국 GDP 변동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GDP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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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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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1 표준편차만큼 정(+)의 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며, 점선은 95% 수준 신뢰구간을 나타냄 

중국의 수출과 내수부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의 수출변동은 한국의 대중 

수출과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수출부문에 비해 영향이 작거

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수출에 1표준편차 감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3분기, GDP는 

2분기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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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수출이 1% 감소하는 충격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분기 0.7% 감소하며 3분

기까지 이러한 효과가 지속

-  또한, 중국의 수출 1% 감소 충격은 1분기 우리나라 GDP를 0.2%, 2분기 0.3% 감소시킴

■  	 그러나, 중국의 내수부문에 충격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4분기 동안 영향을 받

으나 수출부문에 비해 영향은 작음

-  중국의 내수가 1% 감소하는 충격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 2분기 0.1% 감소하고 4분기까지 이러한 효과 지속

-  또한, 중국의 내수부문 변동은 우리나라 G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중국 수출 변동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GDP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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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내수 변동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GDP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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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선은 1 표준편차만큼 정(+)의 충격이 각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며, 점선은 95% 수준 신뢰구간을 나타냄 



97

경
제
·산
업
동
향

경
제
·산
업
현
안

경
제
·산
업
이
슈

VAR 분석결과 내수부문에 비해 수출부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의 대중 수출품 중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과 연관

■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은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을 합한 중간재가 79.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의 내수중심 정책 기조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중

심의 고위기술 중간재가 견조한 중가세를 나타내면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5)

[그림 9] 중국 수입시장 가공단계별 비중 [그림 10]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 가공단계별 비중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1차산품

2016 2017 2018

22.9% 25.9% 27.0%

7.2% 7.1% 7.2%

16.4% 15.3% 15.1%

53.5% 51.7% 50.6%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1차산품

2016 2017 2018

5.6% 3.3% 3.4%

20.0% 17.3% 16.6%

22.9% 25.9% 27.0%

주:  HS6 단위 품목코드를 UN BEC 코드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

체 분류

자료: 무역협회, 국회예산정책처

주:  HS6 단위 품목코드를 UN BEC 코드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

체 분류

자료: 무역협회, 국회예산정책처

■  	 반면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비중은 2005년 2.3%에서 2018년 3.4%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중간재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수출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의 영향이 내수

변동에 따른 영향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5)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시사점”, 2019.10,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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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결론 및 시사점

2020년 중국경제는 내수경기 둔화, 미국과의 무역분쟁 지속, 글로벌 교역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전망

■  	 중국경제는 생산 및 투자 둔화 등 대내외 지표 부진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며 6% 미만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수입수요 감소 등을 통해 우리나라 및 세계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전망

■  	 중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고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리스

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이며 금융권 대외 익스포져 비중도 높아 실물·금융부문 모

두 연관성이 높음

벡터자기회귀(VAR) 모형 분석결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GDP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중국의 GDP 중 수출과 내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변수가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과 GDP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내수부문 보다 수출부문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수출변동은 한국의 대중 수출과 GDP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수출부문에 

비해 영향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중국의 내수부문 보다 수출부문 변동에 따른 영향이 커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중국 수출

둔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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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둔화와 금융불안 등으로 인한 중국발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국의 성장둔화는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고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수출에 리스

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을 지속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국은 높은 기업부채, 금융기관 부실, 부동산 버블 등 경제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

으며 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

■   	  	 기업들은 점차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을 강

구할 필요

- 중국의 수출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완화할 필요

-  금융위기 이후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정책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대중국 소비

재 수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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